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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working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of work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and job satisfaction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Methods: A total of 251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cerning their separation anxiety,

job satisfaction,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s, partial correlations

and path analysis.

Results: In terms of direct effects, work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had a 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However, job satisfactio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With respect to indirect effects,

work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indirectly influenced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through their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However, mothers’ job

satisfaction did not have an in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Conclusion/Implications: Findings from this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duc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in order to prevent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key words working mothers,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job satisfaction,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Ⅰ. 서 론

산업화 및 고용 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의 2016년 보고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였으며,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 비율이 4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보육기관이나 대리양육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영유아 시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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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이나 대리양육자와의 경험 자체가 자녀에게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육

의 질과 보육기관 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의 차이에 따라 보육경험이 유아의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인지발달을 촉진하며, 사회성 및 적응력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

다(김지선, 2009; 김희정, 이소은, 2013; 이기숙, 김영옥, 박경자, 2005; Côté et al., 2013; Howes,

2000;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Peisner-Feinberg et al., 2001). 하지만 어머

니와의 분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유아는 보육기관에서의 경험을 부정

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Cronk, Slutske, Madden,

Bucholz, & Heath, 2004; Peleg, Halaby, & Whaby, 2006).

분리불안은 애착대상과 분리 시 보이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Ambrose,

1961),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생후 6∼8개월경 나타나기 시작하여 분리개별화 시기가 끝나는 2.5

세경에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다(Kagan, Kearsley, & Zelazo, 1980). 하지만 유아기에도 분리 시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는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미경,

김연화, 한세영, 2008; 한국심리학회 연수회, 1985; Dallaire & Weinraub, 2005; Kearney, Sims,

Pursell, & Tillotson, 2003; Peleg et al., 2006),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SAD])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Marks, 1987). 유아기 분리불

안 수준이 높을 경우 보육기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Peleg et al., 2006), 위축행동과 슬픔, 놀이

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거나(김미경 등, 2008), 신체화 증상, 사회화의 어려움, 낮은 학

업수행능력 등과 같은 적응상의 문제들을 나타내기도 한다(Cronk et al., 2004). 또한 유아기에 경

험하는 분리불안은 이 시기 일반적 불안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Edwards, Rapee, Kennedy, &

Spence, 2010; Spence, Rapee, McDonald, & Ingram, 2001)을 보여, 이후 불안장애의 전조가 될 수

있으며(Warren, Huston, Egeland, & Sroufe, 1997),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affer & Kipp, 2013). 따라서 유아기 분리불안에서의 개인차를 살펴보고, 이러한 개인차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이후 분리불안장애나 불안장애,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학문적, 실제적인 의의가 있다.

유아가 보이는 분리불안과 관련하여 자녀와의 분리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취업모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자체보다는 취업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상호작용적 변화가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박해도, 2001; Barling & Van Bart, 1984; Cho & Ciancetta, 2016; MacEwen &

Barling, 1991). 이는 전이-교차전이 과정 모델(spillover-crossover process model; Cho & Ciancetta,

2016)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직장의 특성이 개인의 만족도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

러한 개인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혹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패턴에서의 변화를 통해 자녀의 발달

적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에 근거하여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인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으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먼저 어머니

의 분리불안은 자녀와의 분리로 인해 걱정, 슬픔, 죄책감 등과 같은 불유쾌한 감정 상태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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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한다(Hock, McBride, & Gnezda, 1989). 어머니가 경험하는 분리불안은 적절한 어

머니 역할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신민경, 2003), 자녀를 통해 얻는 안정성, 보호, 안

락감 등의 정서적 안정을 방해하기 때문에(조복희, 박성옥, 1992), 건강한 모-자녀 관계를 형성하

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발달을 돕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박해도, 2001; 안지영, 도현심, 1998; 이보리, 2010; Mayseless

& Scher, 2000; Peleg et al., 2006).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유아기 및 학령 전기 자녀의 분리불

안에 영향을 미치고(안지영, 도현심, 1998; 이보리, 2010; Mayseless & Scher, 2000; Peleg et al.,

2006), 자녀가 6, 15, 25개월 때 어머니가 경험한 분리불안은 이후 만 6세 시기의 분리불안과 높

은 상관을 보였다(Dallaire & Weinraub, 2005).

다음으로 직업만족도는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강란혜,

2010), 취업모의 높은 직업만족도가 자녀의 인지, 사회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장경미, 1995; Barling & Van Bart, 1984; MacEwen & Barling, 1991). 반면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길고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자녀는 직업 활동을 하는 어머니

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으며(김미경, 이숙현, 1990),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은 영유아의 운동, 사회,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현정, 2009). 또한 취업모의 직업

만족도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조절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최유리, 2017). 이렇듯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취업모

의 직업만족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지만,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어머니가 높은 직업만족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여아가 불안, 위축, 미성숙 행동 등을 더 보였으며(이선희, 도현심, 2007), 어머

니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기 자녀가 슬픔,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보였다는 보고(Hart & Kelley, 2006)가 나타나고 있어 어머니의 직장에서의 경험이 유아의 분리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전이-교차전이 과정 모델에서는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양육행동의 차원 중 자녀

의 불안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으로, 과보호적인 부모는 자녀

의 일상생활 및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격려하며, 자녀의 사고와 정서

를 통제한다(McLeod, Wood, & Weisz, 2007). 관련하여 Chorpita과 Barlow(1998)는 자녀를 과보호

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세상을 위험한 장소로 알리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을 어떻게 다뤄

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유아 및 아동은 전반적인 불안 수준이 높고 내면화 문제행동

을 더 보이며(권이종, 2004; Barber, 1996; Bayer, Sanson, & Hemphill, 2006; Edwards, Rapee, &

Kennedy, 2010; McShane & Hastings, 2009), 보육기관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일선, 1995; 유우영, 이숙, 1998). 이는 유아의 분리불안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발휘

하여,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분리불안을 더 보였으며(김미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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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Mofrad, Abdullah, & Samah, 2009),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이 자녀의 분리불

안장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Wood, 2006). 최근에는 분리불안장애가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

녀의 분리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Mayer-Brien, Turgeon, & Lanovaz, 2017)도 나타나고

있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또한 어머니가 경험하는 분리불안(김미경 등, 2008; Cooklin, Giallo,

D’Esposito, Crawford, & Nicholson, 2013) 및 직업만족도(이유나, 2009; Greenberger & Goldberg,

1989; Lerner & Galambos, 1986)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

니의 분리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과보호적․허용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김경미, 박범혁, 김

영희, 2005; 김명회, 한세영, 2012; 김미경 등, 2008; 신민경, 2003; 유현숙, 고선옥, 2009), 아동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아기취급 행동과 자녀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보호적 행동을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소언주, 도현심, 2001). 어머니가 직업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박주희, 최예영, 2005),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온정적․수용적 양육행동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김

재희, 박경란, 1998; 노진아, 이숙, 2003; 이선희, 도현심, 2007; 최은지, 2011; 한의선, 2014;

Crouter & McHale, 1993; Lerner & Galambos, 1986), 자녀에게 덜 권위적이며(Greenberger &

Goldberg, 1989), 과호보․허용 양육행동과 거부․방임 양육행동은 낮았다(이유나, 2009). 반면

직업만족도가 낮을 경우 허용․방임적이거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

을 더 보이고(전보윤, 1990; 최은지, 2011), 아동을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Greenberger & Goldberg, 1989; Lerner

& Galambos, 1986).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통해 취업모가 경

험하는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가 유아기 자녀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매개적 역할을 탐색한 선

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

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으며(김미경 등, 2008),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걱정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과도하게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하

게 하여 유아의 걱정 및 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인 연구(이희선, 강미화, 2010)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매개적 역할에 대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초기 분리불

안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만 2-3세 시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Cooklin et al.,

2013),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민감성을 저해하여 6세 아동의 분리불안을 높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Dallaire & Weinraub, 2005). 또한 어머니의 역할 갈등과 낮은 직업 만족도가 부정적인 양육행

동을 높이고, 그 결과 아동이 불안/위축, 품행 장애, 주의집중 문제 등을 더 보였다는 결과

(MacEwen & Barling, 1991)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과 전이-교차전이 과정 모델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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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명 (%) 변인 명 (%)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남아 134(53.4) 만 3세 110(43.8)

여아 117(46.6) 만 4세 77(30.7)

만 5세 64(25.5)

자녀의 출생순위 출근 시 자녀의 보육 담당

외동 65(25.9) 어린이집/유치원 199(79.3)

첫째 81(32.3) 친정부모님 15( 6.0)

둘째 85(33.9) 시부모님 3( 1.2)

셋째 이상 19( 7.6) 양가부모님 외 친척 1( 0.4)

무응답 1( 0.4) 가족 및 친척 외 양육자 26(10.4)

기타 7( 2.8)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25~30세 미만 8( 3.2)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24( 9.6)

30~35세 미만 89(35.5) 전문대졸, 대학교 중퇴 45(17.9)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51)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취업모의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는 유아의 분리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2. 취업모의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유아의 분리

불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를 둔 취업모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본 연구에서 만 3-5세 유아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는 발달 과정에서 분

리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들이 지속적으

로 보고되며 이 경우 이후 분리불안장애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미경

등, 2008; Kearney et al., 2003; Peleg et al., 2006; Warren et al., 1997).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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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명 (%) 변인 명 (%)

35~40세 미만 120(47.8) 대학교 졸업 147(58.6)

40~45세 미만 29(11.6) 대학원 졸업 29(11.6)

45세 이상 5( 2.0) 무응답 6( 2.4)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소득

노동직 1( 0.4) 100~200만원 미만 6( 2.4)

서비스직 16( 6.4) 200~300만원 미만 20( 8.0)

자영업, 일반판매직 14( 5.6) 300~400만원 미만 48(19.1)

일반사무직, 보안업무 42(16.7) 400~500만원 미만 51(20.3)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91(36.3) 500~600만원 미만 58(23.1)

전문직 40(15.9) 600~700만원 미만 37(14.7)

기타 31(12.4) 700만원 이상 31(12.4)

무응답 16( 6.4)

<표 1> 계속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어머니 특성으로 분리불안, 직업만족도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유아 특

성으로 분리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어머니 보고로 응답되었다.

1) 취업모의 분리불안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Hock 등(1989)이 제작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척도(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MS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ock 등(1989)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후 실시된 국내외 다수의 선행 연구들(김명회, 한세영, 2012;

김미경 등, 2008; Diener & Kim, 2004; Erdwins, Buffardi, Casper, & O’Brien, 2001; Hock &

Schirtzinger, 1992; Peleg et al., 2006)은 MSAS가 유아기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분리불

안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한 바 있다. 원척도는 어머니의 분리불안, 분리가 자녀에

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 직업과 관련된 분리에 대한 인식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분리불안 자체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Dallaire & Weinraub, 2005; Hock & Schirtzinger, 1992), 어머니가 자녀와 분리 시 경험하는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어머니의 분리불안’만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돌볼 때 걱정이 된다.’, ‘나는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 아이가 울면서 나를 찾을 까봐 걱정

이 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분

리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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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제영(1988)의 직장생활 만족도와 Kalleberg(1977)의 직업만족

도 문항을 수정, 보완한 황현주(1994)의 직업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취업모의 직

업생활 및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단일요인의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직장 업무를 통해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다.’, ‘보수가 충분

하다.’, ‘직장동료들이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다.’, ‘나는 나의 직장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각 문

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3) 과보호적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 중 유아의 불안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양육

행동 척도와 Block(1965)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을 참고하여, 유우영과 이숙

(1998)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작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중 ‘과보호’ 하위요

인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의 예로는,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내

가 가르쳐 준다.’, ‘자녀에게 하라는 일보다 못하게 하는 일이 더 많다.’, ‘다른 아이와 문제가 생

기면 일단 내가 끼어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어머니가 평소 자신의 양육행동이 어떠하였는

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

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과보호적 양육

행동의 내적합치도(Cronbach’sα)는 .74이었다.

4) 유아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은 이주혜(1980)가 제작한 ‘유아의 낯가림 및 유기불안 검사 척도’의 두 하위

요인인 ‘분리불안’과 ‘낯가림’ 중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분리불안’만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분리불안’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우리 아이는 돌보아 줄 사

람이 있는데도 내가 출근을 할 때 운다.’, ‘우리 아이는 나와 함께 놀이터에 갔을 경우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행동을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분리불안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유아의 분리불안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α)는 .81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1)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두 곳의 어린이집과 온라인 설문조사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집되었다. 어린이집을 통한 자료 수집의 경우에는 각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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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응답 시 주의 사항 등을 전달한 후, 각 반의 교사들이 유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310부의 질문지가 어린이집에 배부되었으며, 이 중

182부가 회수 되었다(회수율 58.7%).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네 곳의 지역별 인터넷 육아 카페

에 공지문을 게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때 중복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한 IP당 한 번만

설문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147부였다. 두 경

로를 통하여 총 329부를 회수하였으며, 이들 중 자녀의 연령 등이 연구대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

는 경우(65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13부)를 제외하고 총 25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합치

도 계수(Cronbach’sα)를 산출하였다. 예비분석으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라 각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후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

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핑(bootstrapp-

ing) 방법을 통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유아의 성별,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분리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의 경우 유아의 분리불안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8.38, p < .001).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만 3

세와 만 4세 유아 간 분리불안에서 차이가 나타나, 만 3세(M = 2.68, SD = 0.58)가 만 4세(M =

2.34, SD = 0.61)보다 분리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였다. 만 3세와 5세, 4세와 5세 간 분리불안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 출생순위의 경우 외동을 포함한 첫째와 둘째 이상을

비교한 결과 유아의 분리불안(t = -2.39, p < .05)과 어머니의 직업만족도(t = -2.22, p < .05)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외동을 포함한 첫째가 둘째 이상보다 분리불안 수준이 높았으며(첫째: M =

2.59, SD = 0.57, 둘째 이상: M = 2.41, SD = 0.59),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첫째: M = 2.82, SD = 0.50,

둘째 이상: M = 2.69, SD = 0.37)도 높았다(<표 3>).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분석에서는 유

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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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SD)

t
첫째(n=146) 둘째 이상(n=104)

어머니의 분리불안 2.65(0.40) 2.56(0.39) -1.76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2.82(0.50) 2.69(0.37) -2.22*

과보호적 양육행동 3.44(0.59) 3.50(0.56) .76

유아의 분리불안 2.59(0.57) 2.41(0.59) -2.39*

*p < .05.

<표 3> 출생 순위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 특성의 차이

연령 n M SD F(df1, df2) Scheffé

3세 110 2.68 0.58

8.38(2,248)***

a

4세 77 2.34 0.61 b

5세 64 2.46 0.50 ab

***p < .001.

주. a, b가 다른 것은 Scheffé test 결과α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나타냄.

<표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분리불안의 차이

변인 1 2 3 4

1. 취업모의 분리불안 - -.17** .32*** .43***

2. 직업만족도 -.18** - -.12 -.12

3. 과보호적 양육행동 .31*** -.12 - .36***

4. 유아의 분리불안 .43*** -.13* .36*** -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51)

2.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분리불안 간 관계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분리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4>).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분리불안(r = .43, p < .001)과 직업만족도(r = -.13, p < .05)는 유아의 분리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높은 분리불안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직업만족도가 낮을

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분리불안을 보였다. 둘째,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

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r = .31, p < .001),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과보호적인 양

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반면 직업만족도와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셋째,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분리불안 간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하여(r =

.36, p < .001), 어머니가 자녀에게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높은 분리불안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r = -.18, p

< .01), 취업모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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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M 2.61 2.76 2.54 2.52

SD 0.40 0.46 0.58 0.59

*p < .05, **p < .01, ***p < .001.

주. 대각선 위는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하기 전의 상관계수를, 대각선 아래는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제시하였음.

<표 4> 계속

3. 취업모의분리불안, 직업만족도및과보호적양육행동이유아의분리불안에영향을미치는

경로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과보호적 양육

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경로모형을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35(df = 1, χ2/df = .35), NFI = .99, CFI = .99, RMSEA

(90% CI) = .01(.00, .14)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5>, [그림 1]), 우선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유아의 분리불안에 정적인 영향(β= .34, p < .001)

을 미쳐,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유아의 분리불안도 높았다. 하지만 취업모의 직업만족

도는 유아의 분리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

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취업모의 분리불안만이 과보호적 양육행동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30, p < .001).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유아에

게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였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분리불안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24, p < .001), 어머니가 유아에게 과보호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분리불안을 더 보였다.

측정변인 간 경로 B β S.E. C.R.

취업모의 분리불안 → 유아의 분리불안 .50 .34 .09 5.72***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 유아의 분리불안 -.06 -.04 .07 -0.75

취업모의 분리불안 → 과보호적 양육행동 .44 .30 .09 5.01***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 과보호적 양육행동 -.10 -.08 .08 -1.34

과보호적 양육행동 → 유아의 분리불안 .24 .24 .06 4.12***

***p < .001.

주. 경로계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는 통제되었음.

<표 5>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 (N=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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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모의

분리불안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유아의

분리불안

과보호적

양육행동
-.17**

.30***

.34***

-.08

-.04

.24***

[그림 1]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p < .01, ***p < .001.

주. 통제변인(유아의 연령, 출생순위)과 오차항은 생략하였음.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보았다(<표 6>). 효과성 검증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유아의 분리불안(β= .41, p < .01)과 과보호적

양육행동(β= .31, p < .0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의 분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β= .07, p < .01).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이로 인해 유아의 분리불안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중상관자승을 확인한 결과 과보호적 양육

행동은 선행변인들에 의해 12%, 유아의 분리불안은 25% 설명되었다.

인과적 효과(β)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취업모의 분리불안→유아의 분리불안 .34** .07** .41**

.25직업만족도→유아의 분리불안 -.04 -.02 -.06

과보호적 양육행동→유아의 분리불안 .24** .24**

취업모의 분리불안→과보호적 양육행동 .30** .31**
.12

직업만족도→과보호적 양육행동 -.08 -.08

**p < .01.

주. 유의도는 부트스트랩핑 방법 시 유의도이며,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자승임.

<표 6> 변인 간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N=251)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4권 제1호

12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모의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취업

모의 분리불안의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여 취업모가 분리불안을 더 보일수록 유아도 높은 분리

불안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유아기 및 학령 전기 아동의 분리불안에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박해도, 2001; 안지영, 도현심, 1998; 이보리, 2010; Mayseless &

Scher, 2000; Peleg et al.,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와 유아가 보이는 분리불안 간 관련성

은 쌍생아 연구들(Cronk et al., 2004; Feigon, Waldman, Levy, & Hay, 2001)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유전과 환경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즉, 높은 불안 수준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유전적

으로 불안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경험에 노출될 기회가 제한되

어 분리 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해되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근

거하여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지만, 부모

자녀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김주원, 2009), 유아의 불

안 수준이 높을 경우 어머니가 자녀와의 분리 상황에 대해 더 염려하고 불안해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어머니와 유아의 불안 간 상호적

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리불안과는 달리,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유아의 분리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경로모형에서는 유아의 분리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유아의 분리불안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관분석에 기초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가 높은 직업만족도를 보

일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여아가 불안 및 위축행동을 덜 보이며(이선희, 도현심, 2007), 어머니

가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갈등을 더 느낄 경우 영유아기 자녀가 슬픔이나 불안을 더 보인 것으

로 보고하고 있어(Hart & Kelly, 2006),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동기나 직업으로 인한 역할갈등은 만 3세 유아의 자율

성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지만, 직업만족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Alvarez, 1985)도 보고되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다양한 직업관련 특성과 이

로 인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 취업모의 분

리불안의 영향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취업모의 분리불안이 직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

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두 변인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만족도뿐 아니라 다양한

취업관련 변인과 이로 인한 취업모의 주관적 경험을 함께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여, 취업모의 분

리불안과 직업관련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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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취업모의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과보

호․허용적 양육행동은 높아지고 그 결과 유아의 긍정적 정서 및 어린이집 적응 수준은 낮아지

며(유현숙, 고선옥, 2009), 어머니의 초기 분리불안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민감성을 저해하여

아동의 분리불안으로 이어진다는(Dallaire & Weinraub, 2005)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

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김명회, 한세영, 2012; 김미경 등,

2008; 소언주, 도현심, 2001; 유현숙, 고선옥, 2009; Benedek, 1970; Levy, 1970), 어머니의 과보호

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분리불안(김미경 등, 2008) 및 정서적 불안(권이종, 2004; Barber, 1996;

Bayer et al., 2006; Edwards, Rapee, Kennedy, & Spencer, 2010; McShane & Hastings, 2009) 간의 관

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자

녀와의 분리로 인해 느끼는 불안은 자녀와 재결합하였을 때 과보호와 같은 보상적 행동으로 나

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유아의 분리불안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모가 자녀와의 분리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걱정하기 보다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적절한 양육방식을 취하고 질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아의 분리불안을 줄이고 정

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

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걱정 및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 보다는 수용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희선, 강미

화, 2010)나 어머니의 낮은 직업만족도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불안/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MacEwen & Barling, 199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데, 관련 선행

연구들(이유나, 2009; Greenberger & Goldberg, 1989; Lerner & Galambos, 1986)에서는 두 변인 간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취업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직업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유신

희, 1986; 이선희, 도현심, 2007; 장경미, 1995; Barling & Van Bart, 1984)의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다

양한 양육행동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분리불안과 관련

하여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어 온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취

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는 각각 다른 차원의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유아의 분리불안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양육행동의 차원을 포함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종합하면,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유아의 분리불안에 직접적 영향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매개

로 한 간접적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취업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직업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유신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4권 제1호

14

1986; 이선희, 도현심, 2007; 장경미, 1995; Barling & Van Bart, 1984; Hoffman, 1974), 본 연구에서

는 직업만족도가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분리불안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다양한 차원의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취업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모두 어머니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관적 관점 및

기대에 따라 본인과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 조부모 등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응답자가 함께 보고하는 방식이나, 분리 및

재결합 시 어머니와 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는 등 보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및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며 여러 차원의 양육행동이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양육행동을 포함하여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지 여부를 탐색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측정

하는 데 있어 기존에 개발된 척도 중 일부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각 개념에 초점을 둔 척도가 개발, 타당화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지금까지

취업모를 대상으로 유아기 자녀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분리불안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직업만족도의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관관

계 분석에서는 직업만족도가 취업모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취업모가 직업

으로 인해 자녀와 분리하여야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안해하기 보다

는,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초점을 두어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

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비취업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

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보호적인 태도

를 의식적으로 경계하여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기 자녀가 겪는 분리불안

의 감소를 위해서는 취업모의 분리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

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취업모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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